
왜	나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소개하는가 

 

한	점의	그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이었습니다.	

	

1990년,	파리였습니다. 
도시의	한	갤러리에	들어선	순간,	한	점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는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것은	정말	잠깐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저는 
예술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작품을	소장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분명히	저는 
예술의	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그	그림을	샀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새로운 그림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작품 앞에 서 있을 때, 

이성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는 그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느끼는 감각은 

사람에게 ‘판단하는 힘’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술의 세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 

사람과의 관계. 

사회. 

그리고 인생.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낄 것인가. 

예술을 접함으로써 

그 감각은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스키아라고 하면, 2017 년 

마에자와 유사쿠 씨가 그의 작품을 약 1 억 2,300 만 달러에 구입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림에는 분명 

돈으로는 잴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예술에는 사람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스키아의 작품을 보았을 때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아직 2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 그의 작품은 

세계 곳곳의 미술관에 소장되고, 

경매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으며, 

그의 명성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메시지가 

세계로 전해집니다. 

그 뒤에는 

작가의 재능뿐만 아니라 

작품을 믿어 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예술은 

한 개인의 힘에서 시작하더라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 후쿠오카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년에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아트페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오랫동안 느끼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예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사회와 세계와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밖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트페어가 필요했습니다. 

아트페어는 

예술을 사회에 열어 주고, 

도시로 확장시키며, 

세계와 연결합니다. 

저에게 그것은 

예술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누구에게나 

예술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곳이 

그 입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도시에서 

새로운 예술의 흐름이 태어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